EMBARGO: 00:01 (GMT) on March 1, 2011
올 뉴 레인지로버 이보크(EVOQUE) – 탁월한 스타일로 개별 고객의 각양각색 취향을 반영할 수 있는 맞춤형 모델
· 레인지로버 역사상 가장 작고 가벼우며 최고의 연비를 자랑하는 모델

· CO2 배출량 149g/km* 이하의 높은 연료 효율성으로 동급최고의 친환경 성능
· 신형 첨단 터보차저 가솔린과 디젤 엔진을 장착한 풀타임 사륜구동
· 실용적이고 넉넉한 트렁크 공간 및 편리함이 한층 강조된 수납공간 보유
· 모든 지형에서 역동적이고 민첩한 핸들링 구현, 매그니라이드(MagneRide™)를 적용한 어댑티브 다이내믹스(Adaptive Dynamics)로 최적의 주행환경 실현
· 랜드로버만의 특허기술인 전자동 지형반응 시스템(Terrain Response™) 탑재, 동급 최고의 전천후 및 전지형 주행 성능
· 8인치 듀얼뷰 터치스크린, 서라운드 카메라 시스템 등 혁신적인 레인지로버 첨단 기술 탑재
·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는 광범위한 맞춤형 옵션
· 다양한 색상과 사양 조합이 가능한 쿠페 모델과 5도어 모델
· 제품 출시에 앞서 펼쳐진 획기적인 ‘펄스 오브 더 시티’ 캠페인으로 화제 집중
· 40여명의 유명인사가 ‘시티 셰이퍼’로 온라인을 통한 쌍방향 활동 참여  

· 이보크에서 영감을 얻은 철사 재질로 제작된 이보크 조형물로 전세계 주요도시에서 관심 부각
· 160개국 동시 판매, 2011년 하반기부터 출시
2011년 3월 1일, 제네바, 랜드로버 – 레인지로버 역사상 가장 작고 가벼우며 가장 효율적인 연비를 자랑하는 획기적인 올 뉴 레인지로버 이보크가 2011 제네바 모터쇼를 통해 다양하고 세련된 맞춤형 옵션을 선보였다.

이보크 쿠페와 5도어 모델을 통해 소개된 각양각색의 옵션은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이보크 모델을 골라 탈 수 있는 매력이 고객들을 매료시킨다. 차체와 루프를 달리하는 이중 톤의 컬러 선택 및 스타일리쉬한 디자이너 인테리어 등 수 많은 색상과 특징을 조합하여 선택할 수 있다. 
공식 출시 단계에 들어선 이보크는 독특하고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으로 잠재 고객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이보크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은 상당부분이 레인지로버의 글로벌 프로젝트인 '펄스 오브 더 시티(Pulse of the City)' 캠페인을 통해 창출되고 있다. 이 캠페인은 쌍방향으로 진행되는 행사와 소셜 미디어를 통한 활동의 일환으로 전세계 고객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다. 

전세계 주요 도시에서 선정된 패션, 디자인, 음악, 영화 등 다양한 업계의 유명인사 40여명은 각 나라의 도시와 올 뉴 레인지로버 이보크를 알리는 '시티 셰이퍼(City Shaper)'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존 에드워즈(John Edwards) 랜드로버 글로벌 브랜드 디렉터는 “올 뉴 레인지로버 이보크가 파리와 LA에서 열린 모터쇼를 통해 대중에 공개된 뒤 큰 호평을 얻었다”면서 “많은 잠재 고객들이 이전에는 랜드로버를 고려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독특한 디자인, 프리미엄 기술, 콤팩트한 크기에 대한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를 매료시키는 다양한 옵션
고객들은 레인지로버 이보크의 다양한 디자인, 마감재, 첨단 기술 옵션을 선택해 자신만의 기호와 라이프스타일을 충족시키는 맞춤형 차로 만들 수 있다.  

선택 사양으로는 세련된 외관 패키지, 루프와 스포일러 색상, 완벽하게 마감 처리된 인테리어, 편의성과 운전의 즐거움을 극대화하는 첨단기술 등 매우 다양하다. 
제리 맥거번(Gerry McGovern) 랜드로버 디자인 디렉터는 “고객들은 차량을 통해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내길 원하며 우리는 고객들이 새로운 레인지로버 이보크를 나만의 차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훌륭한 옵션사항에 더불어 색상과 소재를 개성 있게 조합한 ‘디자이너스 초이스(designer’s choice)’를 통해 옵션 선택에 대한 가이드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 가지의 스타일리쉬한 디자인 테마
올 뉴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프리미엄 콤팩트 SUV 세그먼트 모델들과 다른 특별함이 있다. 역동적인 외관만큼 인테리어 또한 레인지로버 인테리어에서 기대할 수 있는 프리미엄 소재와 우아한 디자인으로 흠잡을 데 없는 럭셔리한 실내공간을 선보인다. 계기판, 도어, 시트 등 거의 모든 표면이 부드러운 프리미엄 가죽으로 마감 처리되었으며, 정교한 트윈 스티칭 장식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해 콤팩트 SUV 세그먼트에서 독보적인 인테리어 디자인을 자랑한다.

올 뉴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모델별로 마감재 적용 수준을 달리하는 기존방식이 아닌 이보크만의 개성과 모습을 강조하는 세 가지 디자인 테마를 선보인다. 세 가지 테마는 세련되고 현대적인 ‘퓨어(Pure)’, 화려한 ‘프레스티지(Prestige)’, 대담하고 스포티한 느낌을 주는 ‘다이내믹(Dynamic)’이다. 

고객들은 이러한 세 가지 테마에 더해 다양한 디자이너 인테리어, 옵션 패키지, 독립형 액세서리 아이템을 적용할 수 있어 자유롭게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매력적인 옵션사양
외관 디자인 관련 주요 옵션 소개:
· 12가지의 외관 색상
· 차체 색상과 대비되는 세 가지 루프 색상
· 17~20인치 크기의 8가지 알로이 휠 디자인 

· 16가지 맞춤형 디자이너 인테리어
· 4가지 메탈 마감재와 두 가지 현대식 목재 베니어 

· 세 가지 인테리어 헤드라이너 색상
· 조명 장식의 알루미늄과 크롬 발판
· 풀사이즈 파노라마 글래스 루프
· 블랙 또는 크롬 루프 레일
주요 옵션사양과 더불어825W출력의 메리디안(Meridian) 프리미엄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 획기적인 듀얼 뷰 터치스크린, TV,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첨단 주차 보조기능, 파워 테일게이트 등의 다양한 편의장치와 엔터테인먼트 기술이 제공된다. 
또한, 레인지로버 공식 액세서리 중 원하는 품목도 선택할 수 있으며 내외관 스타일링 아이템부터 실용적인 적재와 견인 아이템까지 종합적인 선택이 가능하다. 

측면 보호 스틸 튜브, 스포츠 페달, 루프 마운틴 캐리어, 종합 견인 키트 등 대부분의 아이템들은 레인지로버 이보크를 위해 특별히 고안됐다.

넉넉한 실내공간과 다목적성
리어 루프 라인을 더욱 높인 5도어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럭셔리한 실내에 넉넉한 공간과 다목적성을 더했다. 가족용으로 사용하는 운전자는 콤팩트 스테이션 왜건과 같은 실용성과 넉넉한 적재 공간을 느낄 수 있다.
짐칸의 바닥은 정밀하게 설계해 추가 공간을 확보했으며, 로드 레일 장치로 짐을 단단히 고정시킬 수 있다.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할 경우 6:4로 접히는 리어 시트를 이용해 적재 공간을 빠르고 손쉽게 확장할 수 있다. 리어 시트를 접을 경우 최대 1,445 리터의 적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풀사이즈 글래스 파노라믹 루프는 쿠페와 5도어 모델 모두 시원한 개방감을 제공해 탁 트인 풍경을 만끽할 수 있으며 자유로움을 느끼게 한다.
역동적인 핸들링, 단순하고 세련된 주행 퍼포먼스
랜드로버 엔지니어들은 역동적이고 스포티한 핸들링과 즉각적인 반응, 매끄러운 주행, 우아함을 결합한 세련된 운전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레인지로버 이보크를 개발했다.

정교한 어댑티브 다이내믹스(Adaptive Dynamics)는 최첨단 매그니라이드(MagneRide™) 댐퍼 시스템을 특징으로 하며, 이를 통해 자신감이 넘치고 민첩한 핸들링, 부드럽고 안정적인 승차감 사이에 완벽한 균형을 잡아준다. 서스펜션은 더욱 안정적인 핸들링, 날카로운 반응, 차체를 더욱 확실하게 제어해준다.

머레이 디이취(Murray Dietsch) 랜드로버 프로그램 디렉터는 “레인지로버 이보크를 도심 주행에서도 민첩하면서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했다. 매그니라이드(MagneRide™)와 같은 첨단 기술은 레인지로버의 역동성이 최고 수준의 정교함이나 안락함과 같은 전통적인 가치를 희생시키면서 달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레인지로버 브랜드 고유의 전천후 및 전지형 주행성능을 자랑한다. 다른 레인지로버 모델과 마찬가지로 뛰어난 전지형 주행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역량은 레인지로버의 자랑인 최신형 전자동 지형반응 시스템(Terrain Response™)으로 더욱 향상됐다. 
이보크의 넉넉한 최저지상고와 그 어떤 프리미엄 콤팩트 SUV 모델보다 앞선 램프각(breakover angle), 전방 접근각(approach angle), 후방 이탈각(departure angle)은 오프로드 운전자에게 자신감 있는 주행을 선사한다.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터보차저가 장착된 파워트레인 라인업으로 매끄럽고 빠른 반응을 자랑한다. 디젤 모델은 190마력과 150마력의 완벽하게 업그레이드된 2.2리터 터보 디젤 엔진을 장착했으며, 가솔린 엔진은 최신 240마력의 2.0리터Si4 엔진을 장착했다.
최신 240마력의 2.0리터Si4 가솔린 엔진은 직분사 터보차저, 트윈 가변밸브 타이밍을 적용해 0-60 mph를 7.1초* 만에 주파하며 운전성과 연료 효율성이 탁월하다. 
엄격한 환경기준
올 뉴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콤팩트한 크기와 첨단 기술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신제품을 선보인다는 레인지로버의 강력한 메시지를 반영한다.
경량 설계 기술과 전륜구동 모델을 추가해 최적의 효율성이 보장된다. 새로운 최첨단 디젤 및 가솔린 엔진은 연료직분사와 스톱-스타트 기능이 적용됐다. 이보크는 전자식 파워 보조 스티어링(EPAS)과 같이 CO2 배출량이 낮은 시스템을 채택하고 수명 종료 후 재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이 같은 결과로 레인지로버는 프리미엄 콤팩트 SUV 세그먼트에서 연료 경제성과 CO2 배출량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차별화된 이보크
랜드로버의 디자이너들과 엔지니어들은 레인지로버 이보크를 다른 제품과 차별화 하기 위해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기능들을 다수 개발했다. 
제논 램프는 이보크의 독특한 매력을 발산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획기적인 것은 헤드램프에 LED 라이트 블레이드(light-blade)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이보크만의 강력한 개성을 드러낸다. 리어램프는 마치 보석과 같은 3차원의 꽃잎 디자인과 함께 헤드램프한 유사한 LED 처리를 했다.
야간에는 프런트 도어에서 차 바닥으로 떨어지는 퍼들 라이트(puddle light)를 통해 이보크의 매력적인 선이 과감하게 드러난다. 

인테리어에는 최첨단 기능들이 더 많이 적용되어 있다. 시동을 걸면 실내 디스플레이가 편성된 순서로 생동감 있게 작동하기 시작하며, 로터리식 기어레버가 운전자의 손 안으로 천천히 들어와 ‘인사’를 마친다. 

잔잔한LED 간접 조명은 더욱 세련되고 정교한 느낌을 더한다. 다이내믹 모드(Dynamic Mode) 선택 시에는 붉은 색상이 실내를 채우고 계기판의 다이얼과 디스플레이 조명 또한 붉은 색으로 나타난다. 
프리미엄 기술의 집합체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다른 레인지로버 모델과 동일한 첨단 기술이 모두 적용됐다. 차체제어나 실내 무선통신 관련 기술에서 차량 탑승자가 느끼는 편안함과 편의성 관련 기술도 동일하게 적용됐다. 

제어 시스템 중앙에는 선명한 화질, 단순하고 직관적인 메뉴 구조로 큰 호평을 받은 레인지로버의 8인치 고화질 터치스크린이 탑재되어 있다. 터치스크린은 획기적인 듀얼뷰 기술로 한 스크린에서 운전자와 앞좌석 승객이 동시에 각기 두 개의 다른 화면을 볼 수 있게 한다. 

또한 첨단 기술 애호가를 위한 블루투스 핸즈프리 휴대폰, 오디오 스트리밍, 다양한 종류의 USB와 iPod 및 기타 휴대용 기기의 연결을 지원하는 보조 입력단자가 포함된 패키지가 제공된다. 

이보크는 레인지로버 최초로 프리미엄 하이-엔드 오디오 전문기업 메리디안(Meridian)사와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된 놀라운 성능의 신형 오디오가 탑재되어 있다. 프리미엄 메리디안 오디오는 825W의 17개 스피커로 구성되어 궁극적인 서라운드 시스템을 구현했다. 

이밖에 레인지로버 이보크의 특징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 자동 평행 주차가 가능한 주차 보조기능(Park Assist)

· 사각지대 모니터링 시스템
· 후방 카메라 등 5대의 카메라를 장착한 서라운드 카메라 시스템
· 파크 히터 타이머(Park Heater Timing) 기능 등 듀얼존 자동 온도 제어
· 하드 드라이브 내비게이션 시스템 

· 10장의 CD메모리를 재생할 수 있는 가상 CD 멀티플레이어가 포함된 DAB/FM/AM/Sirius 튜너 

· 디지털 및 위성 TV, DVD 재생 기능
· 8인치 비디오 스크린, 무선 디지털 헤드폰, 터치스크린 원격 컨트롤 등의 뒷자석 엔터테인먼트 패키지
· 키 없이 버튼 하나로 움직이는 키리스 엔트리 시스템(keyless entry system), 전자동 테일게이트(트렁크)

· 조향 각도에 따라 자동으로 움직이는 어댑티브 헤드램프
· 앞유리, 프론트 시트, 스티어링 휠에 열선 탑재 

고조되는 기대감
레인지로버 이보크가 계획대로 출시 단계를 밟음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신차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레인지로버는 ‘펄스 오브 더 시티(Pulse of the City)’ 라는 획기적인 캠페인을 중심으로 신차 출시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소셜 미디어와 쌍방향 온라인 활동을 통해 전세계인들이 함께 참여하며 주요 도시의 라이프스타일도 공유한다.   

존 에드워즈(John Edwards) 랜드로버 글로벌 브랜드 디렉터는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민첩한 핸들링, 콤팩트한 크기, 친환경적인 특징으로 도심 주행에 이상적인 차로서, 도시생활의 정수를 보여주는 ‘펄스 오브 더 시티’ 캠페인과 아주 잘 어울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이보크의 출시와 관련해 큰 화제를 일으킨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캠페인에 참여해 각 도시의 활력을 불어 넣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시티 셰이퍼(City Shapers)’

‘펄스 오브 더 시티’ 캠페인에는 '시티 셰이퍼(City Shaper)'로 선정된 패션, 디자인, 음악, 영화 등 다양한 업계의 셀레브리티 40여명이 각자 거주하고 있는 도시를 알리며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선정된 글로벌 ‘시티 셰이퍼’들은 출시 기간 동안 각 도시의 명소나 즐겨 찾는 장소들의 이동 경로를 기록한다. 이들의 여행 경로는 웹사이트 helloevoque.com 를 통해 공개되며, 여행에 대한 소회, 마음에 드는 장소, 볼거리 등에 관한 글을 올리며 생생한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가이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개인 참가자들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무료로 ‘펄스 오브 더 시티’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여행 내용을 기록하고 글을 올리며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미 상을 수상한 LA출신의 록밴드 ‘OK GO’는 이동 경로를 기록한 최초의 시티 셰이퍼들 중 하나로 LA거리에서 '8마일 음악 퍼레이드(8-mile musical parade)'를 펼치며 ‘OK GO’를 직접적으로 표현했다.
 ‘펄스 오브 더 시티’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레인지로버는 시티 셰이퍼와 애플리케이션 사용자에게 자신과 자신들의 도시와의 관계에 대해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글이 모이면서 각 도시의 자화상이 서서히 모습을 갖춰간다.  

각각의 시티 셰이퍼들은 본인에게 맞는 레인지로버 이보크를 선택해 이보크를 활용한 도시 라이프스타일을 선보인다.

이보크에서 영감을 얻은 거리 조형물
출시 행사의 일환으로 철사 재질로 제작한 레인지로버 이보크 조형물을 전세계 도심 곳곳에 설치해 대중에게 공개했다.
최초에 제작된 10개의 조형물은 파리 모터쇼에서 이보크의 세계적인 공개를 기념하기 위해 파리의 주요 명소에 전시됐다. 이들 중 4개는 파리의 유명 예술가들이 제작해 각자의 테마를 개성 있게 표현했다.
앙드레 (André), JCDC의 장 샤를 드 카스텔바작(Jean-Charles de Castelbajac), 서페이스 투 에어(Surface To Air), 요르고 투플라(Yorgo Touplas) 등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파리 출신의 현대 예술가 4인이 디자인한 거리 조형물은 '럭셔리(Luxury)’ ‘디자인(Design)’, ‘지속성(Sustainability)’, ‘첨단기술(Technology)’ 등을 테마로 ‘올 뉴 레인지로버 이보크’가 지니고 있는 가치를 한층 부각시켰다.

총 40개의 이보크 조형물이 제작됐으며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밀라노 패션 주간, 캘리포니아 산타 모니카 해변, 에딘버러 성(Edinburgh Castle), 모스크바 솔랸카 스테이트 갤러리(Solyanka State Gallery), 브라질 상파울로 패션 주간과 같은 곳에 전시돼 가는 곳 마다 이목을 집중시켰다. 

레인지로버는 이보크 조형물 전시를 모두 기록해 현지 소셜 미디어 사이트와 블로그에 놀라운 사진들과 함께 공개했다.
더 작고 친환경적인 레인지로버
더욱 작고 친환경적인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획기적인 컨셉트카 LRX의 크로스 쿠페 디자인을 충실히 구현한 프리미엄 콤팩트 SUV이다.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두 가지 모델로 출시된다. 하나는 컨셉트카 LRX의 디자인을 쏙 빼 닮은 매력적인 쿠페 모델이며, 다른 하나는 리어 루프라인을 조금 높여 실내 공간이 더욱 넓고 세련된 5도어 모델로 패밀리카로서의 매력을 발산한다. 

쿠페와 5도어 모델 모두 레인지로버 브랜드의 핵심 가치에 충실하며, 프리미엄을 고집하는 장인정신, 고급스러움, 탁월한 성능, 레인지로버 브랜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전지형 주행능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더욱 콤팩트한 모델로 진화했다.
2011년 하반기부터 160개국에서 판매
올 뉴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다양한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영국의 헤일우드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이다. 2011년 하반기부터 160개국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존 에드워즈(John Edwards) 랜드로버 글로벌 브랜드 디렉터는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브랜드의 핵심 가치인 프리미엄 럭셔리와 뛰어난 전지형 주행 성능을 유지하면서 역동적이며 스포티한 핸들링을 자랑한다. 탁월한 쿠페와 5도어 모델은 이례적으로 광범위한 옵션 선택 사양을 통해 랜드로버의 새로운 모델에 대한 관심을 증대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1. 혁신적인 디자인
올 뉴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컨셉트카 LRX의 디자인을 충실히 구현하여 레인지로버 디자인의 과감한 진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고객에게는 매력적인 프리미엄 콤팩트 SUV로 태어났다.
혁신적인 오리지널 크로스 쿠페 스타일의 레인지로버 이보크는LRX 컨셉트카의 획기적인 디자인을 밀리미터 수준까지 현실화 했다.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현대적인 라인, 스포티하고 역동적인 특성을 통해 프리미엄 오프로드 쿠페라는 새로운 세그먼트를 창출한다.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두 가지 모델로 출시된다. 하나는LRX 컨셉트카의 디자인을 그대로 반영한 쿠페 모델이며, 다른 하나는 리어 루프라인을 조금 높여 실용성을 강화시킨 세련된 5도어 모델로 패밀리카로서의 매력을 발산한다. 

제리 맥거번(Gerry McGovern) 랜드로버 디자인 디렉터는 “쿠페와 5도어 레인지로버 이보크 모델 모두 LRX 컨셉트카의 디자인을 온전하게 유지하면서도 강력한 정서적 반응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했다.

클래식한 레인지로버 디자인의 과감한 해석 
올 뉴 레인지로버 이보크의 과감한 외관은 클래식한 레인지로버 디자인을 새롭게 해석한 것으로, 개성있는 조개무늬(clamshell) 보닛, 플로팅 루프(floating roof), 휠을 최대한 바깥쪽으로 밀어낸 WAEC(Wheel-At-Each-Corner) 디자인 등이 주요 특징이다.

기존의 레인지로버 모델과는 달리 올 뉴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솟아오르는 허리라인, 잘 다듬어진 남성의 근육을 연상시키는 어깨라인, 날렵하게 기울어진 루프라인을 통해 역동적인 스타일을 완성한다. 쐐기 모양의 창문라인은 블랙톤의 필러로 시각적인 효과를 두드러지게 한다. 

차량의 자세 향상을 위해 네 곳의 휠을 최대한 바깥쪽으로 설계했다. 이를 통해 휠 아치를 넓게 하면서도 차체와는 부드러운 일체감을 완성했다. 휠 코너는 조각처럼 정밀하게 설계되어 앞 뒤 오버행을 크게 줄였다. 

프론트 디자인은 두 개의 바(bar)에 천공패턴을 넣은 그릴과 독특한 헤드램프가 만드는 과감한 디자인으로 레인지로버의 개성을 강하게 표현한다.
우아한 차체는 정교하고 빈틈없는 라인, 보닛과 사이드 벤트와 같은 눈에 띄는 디테일, 보석과 같은 느낌을 주는 슬림한 스타일의 헤드 및 리어램프에 강렬한 개성을 표현하는 LED 라이팅, 칼날처럼 점점 가늘어지는 방향지시등과 함께 프리미엄의 특징을 한껏 발산한다. 

레인지로버 이보크 5도어의 디자인은 쿠페 모델에서 비롯되었다. 두 모델은 전장과 전폭이 동일하지만 5도어 모델은 리어 루프라인의 각도를 변경해 실내 공간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로 인해 5도어 모델의 전고는 쿠페 보다 30mm 높다. 

제리 맥거번(Gerry McGovern) 랜드로버 디자인 디렉터는 “이보크는 독특한 스타일로 기존에 SUV를 전혀 고려하지 않던, 과감하고 새로운 프리미엄 쿠페 모델을 찾는 새로운 레인지로버 고객층을 형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적인 스포츠 스타일의 프리미엄 인테리어
올 뉴 레인지로버 이보크의 인테리어는 강렬하고 깔끔한 구조로서 레인지로버가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프리미엄 마감재를 더욱 현대적이며 스포티한 스타일로 완성했다.
다른 레인지로버 모델처럼 실내 중앙은 내부는 가로로 뻗어 있는 계기판과 수직으로 강력하게 솟아 오른 중앙 콘솔이 대담하게 교차해 있다. 

디자이너들은 LRX 컨셉트카의 스타일리쉬한 인테리어에서 많은 영감을 얻어, 중앙 콘솔의 경사 라인과 계기판의 순수하고 우아한 라인을 살렸다. 경사를 이루는 콘솔 밑에 배치된 보관함을 포함해 차량 구석구석에서 느낄 수 있는 심플함과 효율성을 주제로 한 개방형 구조는 LRX 컨셉트카만의 개성있는 디자인을 그대로 유지했다.
정교한 품질과 장인정신은 중앙 콘솔의 통풍구와 수평처리된 롤러식 셔터를 통해 현대적이고, 깔끔한 인테리어를 통해 엿볼 수 있다. 

콤팩트한 크기의 경사진 공간에 자리 잡은 계기판은 스포티하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느낌을 더한다. 두 개의 다이얼은 매력적인 3D 형태로, 두툼한 구슬 장식과 계기 바늘은 조명 처리되어 밝은 크롬 색상의 원형 테두리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선택 옵션인 풀 사이즈 파노라믹 글래스 루프는 실내 전체를 자연광으로 가득 채워 넉넉한 실내에서 여유로움과 탁 트인 공간감을 제공한다. 

제리 맥거번(Gerry McGovern) 랜드로버 디자인 디렉터는 “고급스럽고 현대적인 실내는 컨셉트카의 외관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정교하게 가공된 마감재, 순수하고 우아한 디자인으로 스포티한 느낌이 배가되어 진정한 레인지로버의 인테리어를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인정신이 느껴지는 레인지로버의 마감처리
올 뉴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레인지로버가 지금까지 보여준 최고의 품질과 장인정신을 차량의 모든 디테일을 통해 반영하고 있다. 레인지로버는 최고급의 마감재만을 고집하며 이를 차량에 적용할 때도 어느 하나 흠잡을 데가 없이 완벽을 추구해왔다.
이러한 완벽주의를 가장 확실히 보여주는 예가 고급스럽게 랩핑 처리된 계기판 상단이다. 레인지로버 상위 모델은 우수한 촉감과 표면을 보유한 최고 품질의 부드러운 천연가죽이 엄선된 ‘프리미엄 윈저 가죽’을 이중 박음질로 완벽하게 수작업 처리한다. 

센터페시아 역시 가죽 마감 처리 되어 있다. 이는 도어 패널과 시트의 화려한 가죽 트림과 더불어 궁극적인 럭셔리 분위기를 창출한다. 차 한대를 완성하는 데는 무 10 제곱미터의 가죽(약 천연가죽 3장 상당)이 사용된다. 박음질을 할 때는 바느질의 크기와 모양도 레인지로버 전문가가 사전에 규정한 것만을 사용해 완벽을 추구한다. 

가죽 마감이 들어가지 않는 모델도 계기판 랩핑은 프리미엄급의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해 이중 박음질로 마감 처리해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선사한다.

고급스러운 가죽과 부드러운 촉감의 표면은 센터페시아의 수평 스트립, 에어벤트 콘트롤 주변과 중앙 콘솔 양 측면이 매력적으로 곡선 처리 되어 메탈 소재와 강렬한 시각적 대비를 이룬다. 정교하게 세공된 차가운 느낌의 금속 마감은 촉각과 시각을 통해 차원 높은 인테리어를 완성한다. 

올 뉴 레인지로버 이보크를 제조하는 과정에는 수천 시간이 소요됐다. 이것은 부품들을 조립하고,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품질을 확보 및 완성하기 위해 이보크를 모든 부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는지를 증명한다. 

LRX 컨셉트카를 현실로 만들다
올 뉴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획기적인 LRX 컨셉트카의 놀라운 디자인을 밀리미터 수준까지 충실히 반영하며 구체화시켰다.
내부 승차감 및 오프로드 성능과 같은 레인지로버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컨셉트카의 디자인을 표현하는 것은 디자인과 엔지니어링 팀의 엄청난 노력을 요구하는 작업이다. 

개발 과정에서 업무의 최우선 순위는 LRX 컨셉트카의 디자인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것에 맞춰졌으며, 이를 위해 새로운 기술과 스마트 공학적 솔루션이 채택됐다.

LRX 컨셉트카의 디자인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 적용된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 온/오프로드로드 주행 시 안락한 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4륜 구동을 적용하면서도 넉넉한 실내공간과 랜드로버가 전통적으로 중요시하는 커맨드 드라이빙 포지션(Command Driving Position)을 유지하는 동시에 LRX 컨셉트카의 날렵하면서도 낮은 차체를 살리기 위해 전혀 새로운 차체 구조와 서스펜션 서브프레임을 채택
· 강도와 안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슬림한 필러를 유지하기 위해 A, B 필러에 초고강도의 붕소강(Boron) 적용
· 쿠페의 낮은 루프라인을 유지하면서 넉넉한 레그/헤드룸을 확보하기 위해 페달 위치, 연료탱크 높이, 도어 구조까지 인테리어 패키지를 디테일하게 최적화
· 라디오 안테나를 리어 스포일러와 통합시켜 완벽한 디자인 실루엣 표현
완벽한 승차감과 실용성을 갖춘 획기적인 디자인
차량의 패키지는 쿠페 스타일, 오프로드 주행이 가능한 구조, 최저지상고를 성공적으로 조화시켰다. 인테리어는 클래식 레인지로버의 커맨드 드라이빙 포지션을 위한 핵심 요소를 유지하면서도 승객과 적재공간이 크고 실용성이 뛰어나다는 점이 특징이다. 
제리 맥거번(Gerry McGovern) 랜드로버 디자인 디렉터는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이상적인 컨셉트카의 디자인 그리고 일상을 위한 안락함과 실용성이라는 두 분야에서 최고만을 모은 것”이라며 “믿기지 않을 정도의 넉넉한 공간에서부터 여유 있는 트렁크까지, 바쁘고 활동적인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고객에게 최적의 차”라고 말했다.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다른 대형 레인지로버 모델과 비교했을 때 운전석 포지션을 낮게 설정해 스포티한 느낌을 강하게 전달하면서도 랜드로버의 중요한 커맨드 드라이빙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낮은 쿠페형 루프라인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스포츠 세단보다 넉넉한 헤드룸을 제공한다.
넉넉한 공간과 다용도성 
리어 루프 라인을 더욱 높인 5도어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럭셔리한 실내공간에 공간과 다목적성을 부여하고 있다. 가족용으로 사용하는 운전자는 콤팩트 스테이션 왜건과 같은 실용성과 넉넉한 적재 공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리어 시트는 3명의 성인이 3점식 안전벨트와 헤드레스트가 장착되어 있어 편안히 앉을 수 있다. 또한 전통적인 스포츠 세단보다 넉넉한 헤드룸을 제공한다. 리어 시트 탑승자는 쿠페 모델에 비해 숄더 룸이 50mm 더 넓어 충분한 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5도어 모델의 윈도우 크기가 증가한 것도 실내에 자연광이 늘어, 공간에 대한 여유로움을 실현한다. 특히 풀 사이즈 파노라믹 글래스 루프는 인테리어 전체를 실내에서 여유로움과 탁 트인 개방감을 제공한다.  
레인지로버 이보크의 트렁크는 넓고 깊으며, 규칙적인 모양을 하고 있다. 트렁크의 깊이는 골프백을 충분히 넣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로 인해 큰 클럽을 굳이 백에서 꺼내서 따로 넣을 필요가 없다. 
짐칸의 바닥을 정밀하게 설계해 추가 공간을 확보했으며, 로드 레일 장치로 짐을 단단히 고정시킬 수 있다.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할 경우 6:4로 접히는 리어 시트를 이용해 적재 공간을 빠르고 손쉽게 확장할 수 있다. 5도어 모델의 리어 시트를 접을 경우 최대 1,445 리터의 적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레인지로버의 스마트 키 시스템을 사용하면 문을 열지 않고도 차량 내부에 접근할 수 있다. 테일게이트도 원격으로 열 수 있다. 

맞춤형 이보크
고객들은 레인지로버 이보크의 다양한 디자인, 마감재, 기술 옵션을 적용해 자신만의 기호와 라이프스타일을 충족시키는 맞춤형 차로 만들 수 있다.  

옵션은 세련된 외관 패키지, 루프와 스포일러의 색상, 완벽하게 마감 처리된 디자이너 인테리어, 편의성과 운전의 즐거움을 극대화하는 기술 등 매우 다양하다.

제리 맥거번(Gerry McGovern) 랜드로버 디자인 디렉터는 “프리미엄 모델을 구매하는 고객들은 맞춤형 차량을 구매하기를 기대한다”면서 “뉴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루프 색상에서 금속 인테리어 마감재까지 이례적으로 폭 넓은 옵션을 통해 자신만의 맞춤형 차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말했다.
스타일리쉬한 세 가지 디자인 테마
레인지로버 이보크만의 개성과 모습을 강조하는 디자인은 세가지 테마가 있다. 이들 테마는 각 요소를 엄선해 만든 인테리어 패키지로 제공된다. 세가지 디자인 테마는 다음과 같다.
· 퓨어(Pure) – 획기적인 컨셉트카의 외관에 중간톤의 세련되고 깔끔한 인테리어를 결합해 순수하고 심플한 스타일을 강조한다. 소프트한 터치와 주요 표면을 랩핑 처리한 마감재는 알루미늄과 같은 실제 금속으로 도금 처리되어 대조를 이룬다.

· 프레스티지(Prestige) – 프리미엄 19인치 휠과 반짝이는 메탈 디테일의 맞춤형 외관 디자인과 가죽으로 마감한 부드러운 인테리어가 결합되어, 레인지로버의 궁극적인 고급스러움을 완성한다. 럭셔리한 이중 톤의 컬러, 최고급 가죽, 트윈 스티칭, 고급 무늬목 소재와 메탈 마감재가 차의 개성을 드러낸다.

· 다이내믹(Dynamic) – 스포티한 20인치 휠, 독창적인 범퍼, 도어실, 그릴, 배기관에서 더욱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외관이 느껴진다. 별도의 비용이 없는 루프와 스포일러 컬러는 이러한 대담한 외관에 대비되며, 스포티한 프리미엄 인테리어는 어두운 바탕에 곳곳의 밝은 대비색의 터치가 가미됐으며, 통풍 가죽시트와 독특한 스포티한 디테일이 특징이다.

고객들은 세 가지 테마에 더해 다양한 디자이너 인테리어, 옵션 패키지, 독립형 액세서리 아이템을 적용할 수 있어 자유롭게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레인지로버 이보크의 정교한 디자이너 인테리어는 각각 고유의 색상, 재질, 마감재를 조합하고 가죽의 질감과 스티칭의 대비색까지 세심히 고려한 것이다.  

디자이너 테마에 인테리어 마감재의 금속 패턴이나 리얼 우드 베니어 달리 적용해 고객이 원하는 맞춤형으로 할 수 있다. 
전례 없던 폭 넓은 선택
올 뉴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모든 면에서 고객이 원하는 사양을 선택할 수 있어 맞춤형 차를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외관 디자인 관련한 아이템만 고려해도 다음과 같은 옵션이 포함된다:
· 12가지의 외관 색상
· 차체 색상과 대비되는 세 가지 루프 색상
· 17~20인치 크기의 8가지 알로이 휠 디자인 

· 16가지 맞춤형 디자이너 인테리어
· 4가지 메탈 마감재와 두 가지 현대식 목재 베니어 

· 세 가지 인테리어 헤드라이너 색상
· 조명 장식의 알루미늄과 크롬 발판
· 풀 사이즈 파노라마 글래스 루프
· 블랙 또는 크롬 루프 레일
또한, 레인지로버 공식 액세서리 중 원하는 품목도 선택할 수 있으며 내외관 스타일링 아이템부터 

실용적인 적재와 견인 아이템까지 종합적인 선택이 가능하다.
그 외 외관 스타일링 아이템으로는 측면 보호 스틸 튜브, 사이드 데칼, 휠 센터 색상, 알로이 휠 색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인테리어는 스포츠 페달, 알루미늄과 크롬 조명 발판, 매트 등을 다양한 소재를 선택할 수 있다.
스포츠 장비나 자전거를 싣기 위한 루프 캐리어도 있으며 견인 장치가 달린 자전거 캐리어를 포함한 종합 견인 키트도 있다.     

2. 프리미엄 드라이빙 경험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스포티한 다이내믹 드라이빙, 즉각적인 반응, 그리고 정제된 성능 간의 뛰어난 균형을 제공하도록 디자인 및 설계되었다.

이러한 세련된 드라이빙 경험은 레인지로버 브랜드가 표방하는 가치이지만, 이보크는 여기에 더욱 역동적이고 스포티한 특성을 더했으며, 컨셉트카 디자인을 과감하게 반영해 이를 실현했다. 

데이비드 미첼(David Mitchell) 수석 프로그램 엔지니어는 “시장 연구조사에 따르면, 주요 고객층이 젊으면 젊을수록 스포티한 주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이유로 균형과 정제된 성능과 같은 레인지로버 브랜드의 중요한 특징을 놓치지 않으면서 더욱 매력적이고 일관된 느낌을 줄 수 있는 주행의 역동성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매력적이며 스포티한 주행 역동성
고객이 원하는 역동적인 주행 특성을 올 뉴 레인지로버 이보크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레인지로버의 DNA에 진화가 필요했다. 그래서 럭셔리 스포츠 세단과 DNA가 유사한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주행 역동성을 바탕으로 레인지로버의 역동성 전문가들은 더욱 민첩하고 일관된 주행이 가능한 특성을 개발하는 일에 집중했다.

저속에서도 정교한 스티어링과 민첩한 주행을 가능케 함으로써 전형적인 도심 주행에서 빠른 반응과 운전의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올 뉴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더욱 경량화된 차체, 콤팩트한 사이즈, 낮은 무게중심을 통해 한층 민첩한 특성을 달성했다. 이러한 특성을 성능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학차원의 핵심적인 변화가 필요했다. 

레인지로버 엔지니어는 초기에 섀시 시스템과 차체를 견고하게 만드는데 집중했고, 이후 서스펜션 구성과 전자식 파워 보조 스티어링(EPAS) 시스템을 세밀하게 튜닝했다.

프론트와 리어 모두 독립 서스펜션(롱 트래블/코일 스프링 스트러트)을 기본으로 채택했고, 리어 롤센터(rear roll centre)를 높이기 위해 리어 서스펜션의 기하학적 구조를 변경했다. 

가변 조향비와 속도에 민감한 EPAS 시스템은 차체의 직진 시나 정확한 운전 시에 즉각적인 반응을 위해 튜닝됐다. 조향 정확성과 반응성을 높이기 위해 스티어링 랙(steering rack)은 프론트의 서브프레임에 단단히 장착시켰다.

이 같은 변화로 조향 민첩성은 더욱 높아졌으며, 올 뉴 레인지로버 이보크의 핸들링 반응은 긴장감 없이 우수하고, 예측이 가능하게 되었다. 

엔지니어들은 롱 트래블 레인지로버 서스펜션 시스템의 전형적 특징인 균형과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레인지로버 스포츠와 동일한 안락함과 차체와 일체화된 느낌이 가능하게 튜닝을 했다. 또한 차체에 대한 뛰어난 통제력과 선회 시 차체가 기우는 것을 막기 위해 보디 롤(body roll) 레벨을 낮추었다.

이처럼 서스펜션 부시(suspension bush), 스프링과 댐퍼를 꼼꼼하게 튜닝해 올 뉴 레인지로버 이보크의 스포티한 특성을 살리면서, 승차감과 동력 시스템의 정제된 성능을 그대로 유지했다.
매그니라이드(MagneRide™) 시스템을 적용한 어댑티브 다이내믹스(Adaptive Dynamics)
올 뉴 레인지로버 이보크의 고객은 승차감을 제어하는 매그니라이드(MagneRide)™ 연속 가변 댐퍼가 적용된 최첨단 신형 어댑티브 다이내믹스(Adaptive Dynamics)의 기술력을 경험할 수 있다. 

주로 고성능 스포츠카에 쓰이는 매그니라이드의 댐퍼가 어댑티브 다이내믹스에 적용돼, 정확하고 민첩한 핸들링과 유연하고 통제력 있는 승차감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준다. 

매그니라이드 댐퍼는 소프트(컴포트 모드)와 하드(스포츠 모드)라는 양 극단 사이에서 무한 가변이 가능한 댐퍼설정을 제공하며 자장입자가 함유된 특수 댐핑액을 통해 작동한다.  자기장이 걸리면 댐핑액의 점도가 높아져 댐핑작용이 증가하는 원리다.

기존 밸브기반의 연속 가변 댐퍼와 비교하면 매그니라이드 댐퍼는 설정 변경이 매우 빨라 그 만큼 작동 범위가 넓은 특징을 갖는다. 이로 인해 더욱 안정되고 확실한 주행을 가능하게 한다. 

어댑티브 다이내믹스 시스템은 차량의 움직임을 초당 500회 이상 모니터링 한다. 이를 통해 운전자나 도로의 주행 조건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최상의 제어력을 확보하고 보디 롤(body roll)을 최소화해 차량을 평형상태로 균형을 유지해준다. 이 시스템은 오프로드 조건도 인식해 상황에 맞는 댐핑 설정을 최적화시킨다. 

운전자는 전자동 지형반응 시스템(Terrain Response)을 통해 다이내믹 모드를 선택할 수 있다. 이는 댐퍼 설정을 변경해 제어력을 강화하고, 더욱 일관된 핸들링과 예민한 반응을 가능하게 한다.
전천후, 전지형 주행 성능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진정한 레인지로버 모델로 브랜드의 상징적 특징인 전천후/전지형 기능을 지니고 있다. 다른 레인지로버 모델과 같이, 랜드로버를 대표하는 전자동 지형반응 시스템으로 향상된 가공할만한 오프로드 잠재력을 보여준다. 

첨단 영구 4륜구동 시스템은 획기적인 풀타임 인텔리전트 시스템으로 전자 제어되는 할덱스(Haldex) 센터 커플링을 이용해 현재의 주행 조건에 맞춰 최적의 통제력과 균형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전후 토크량 배분을 끊임없이 변동시켜준다. 

할덱스 커플링은 특히 레인지로버 이보크의 민첩하고 역동적 반응에 맞춰 보정돼 왔으며, 어떠한 속도에서도 즐거운 운전 경험을 보장한다. 

전 라인업에 반응성이 뛰어난 터보차저 파워트레인 탑재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터보차저가 적용된 최첨단 가솔린 및 디젤 엔진 모델로 출시됐다. 가솔린과 디젤 파워트레인 모두 강력한 힘과 토크에 의한 주행이 가능하며, 충분한 힘을 비축할 수 있도록 고도로 정제되었다. 

이들 첨단 엔진은 정속주행 시에 조용하고 차분한 특성을 보이지만 가속주행 시에는 스포티한 특성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튜닝이 되었다. 엔진은 정교하고 효율적인 6단 변속기와 조화를 이루게 했으며, 가솔린 엔진은 자동변속, 디젤 엔진은 자동/수동 변속을 모두 지원한다.

240마력 2.0리터 Si4 가솔린 엔진

가솔린 모델은 다운사이즈된 최첨단 신형 엔진Si4 엔진(240마력 2.0리터)으로 부드럽고 반응이 빨라 0-60 mph를 7.1초*만에 주파한다. 4실린더 엔진의 경제성에 6실린더 엔진에 달하는 정제된 성능을 자랑한다.

첨단 터보차저, 고압 연료직분사, 트윈 가변밸브 타이밍을 채용한 최신 파워트레인 기술들은 강력한 기반 성능과 넓은 범위의 토크 파워에서 나오는 탁월한 운전성을 제공하기 위해 조화를 이룬다. 

Si4엔진의 효율적인 연소 시스템은 연료소모와 CO2 배출량을 크게 줄였다. 다운사이즈된 2.0리터 엔진은 동일한 출력에 배기량이 높은 기존의 가솔린 엔진에 비해 CO2 배출량을 최대 20% 줄였다. 

또한 콤팩트한 알루미늄 4 기통 엔진은 같은 출력의 기존 엔진에 비해 크게 가벼워졌다. 예를 들어, 240마력 2.0리터 Si4 엔진은 랜드로버의 233마력 3.2리터i6 엔진에 비해 40kg이 덜 나간다.

다른 주요 엔진 기술 중에는 빠른 가속 시 풍부하고 강력한 엔진의 성격을 드러나게 하는 말레사(Mahle)의 사운드 제너레이터, 독창적으로 판금 제조된 배기 매니폴드(워밍업은 빨라지고 배기량은 낮아짐), 피스톤링과 태핏의 특수 처리로 최적화된 저마찰 설계, 최첨단 전자제어시스템이 있다.

트윈 밸런싱 샤프트(twin balancer shaft)와 최적화된 올 합금 엔진 구조로 부드럽고 정교한 성능과 함께 탁월한 정제된 성능을 보여준다.
190/150마력 2.2리터 터보디젤

레인지로버 이보크 디젤 모델은 최신 2.2리터TD4 터보디젤을 기본으로 190마력(SD4), 150마력(TD4)의 모델이 있으며, 모두 강력한 토크, 인상적인 정제된 성능, 뛰어난 연료 경제성을 자랑한다.

TD4 터보디젤 모델군은 크게 향상된 파워, 매우 넓은 토크 곡선, 더욱 줄어든 소음, 낮은 CO2 배출량을 위해 광범위한 차원에서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엔진 부품의 60% 이상이 새롭게 개발되거나 크게 개선됐다. 

정교한 파워를 내는 엔진은 고압의 커먼레일 연료 분사 방식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는 피에조(Piezo) 인젝터, 가변 노즐 터빈(VNT) 터보차저, 가변 와류 제어 시스템, 개량된 엔진 관리 시스템이 적용돼 연소 효율을 최적화했다.

매우 낮은 엔진 소음과 부드러운 주행 구현을 위해 이중벽의 실린더 블록과 트윈 밸런싱 샤프트와 같은 기술을 적용했다. 

이번 최신 엔진에 적용된 획기적인 기술로는 신형 저소음 인젝터, 성능이 향상된 수냉식 터보차저, 효율 최적화를 위한 피스톤 마찰 감소, 배기입자를 줄이는 신형 배기가스재순환 (EGR) 장치, 경량화된 엔진 구성품, 더욱 빠른 예열의 글로우 플러그, 개선된 NVH(소음, 진동, 잡음)가 있다.

수동 변속 모델은 연료소모와 CO2 배출량을 8% 더 낮춰주는 Stop/Start 시스템 기능이 특징이다. 

M66 6단 수동 변속기를 장착한 SD4 엔진은 탁월한 연료 경제성을 자랑하며, CO2 배출량은 149g/km에 지나지 않는다.

정제와 조화가 돋보이는 사운드 품질
레인지로버 엔지니어들은 올 뉴 레인지로버 이보크가 어떠한 주행 조건에서도 정제되고 주위와 조화를 이루는 엔진 사운드를 낼 수 있도록 모든 디테일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모든 소음을 식별하고 제거하기 위해 첨단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정교한 음향카메라 등 첨단 분석 장비를 이용한 최적화 기술들이 총동원됐다. 

향상된 터보차저 가솔린/디젤 엔진은 모두 기본적으로 조용하고 부드러운 특징을 갖고 있지만 최적화 과정을 한 번 더 거쳐 파워트레인의 사운드를 동급 최고의 수준으로 낮추는데 성공했다. 원하지 않는 모든 소음은 격리/제거해 모든 주행 영역에서 정제된 엔진 사운드를 실현했다. 

주행 시 바람과의 마찰로 인해 발생하는 ‘윈드 노이즈’는 컴퓨터 유체역학 분석과 풍동실험을 거쳐 최소화했다. A 필러와 도어 미러의 형태와 같은 중요한 부분은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최적화됐다. 

다른 레인지로버 모델에 사용된 앞 유리의 특수 어쿠스틱 라미네이션 구조(lamination)는 윈드 노이즈를 더욱 낮추고, 고주파의 연소 소음을 제거하는데도 도움을 준다. 

도로 지면과의 마찰소음은 최적화된 서스펜션 부시(bush)와 함께 강도가 우수한 경량 합금의 서스펜션 구성 품을 사용해 종합적으로 관리된다. 이러한 기능은 보디 쉘(body shell) 내부의 고강도 서스펜션 접합부와 정밀하게 적용된 분무형 절연 물질과 함께 NVH를 더욱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도어의 개폐나 스위치, 모터의 작동으로 인한 소음 등 기타 차량의 주행과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소리는 개발과정에서 철저히 분석되고 정제돼 누가 들어도 조화롭고 고급스러운 사운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데이비드 미첼(David Mitchell) 수석 프로그램 엔지니어는 “레인지로버 이보크 에서도 다른 레인지로버 모델과 동일한 수준의 정제된 사운드 환경을 충족시켰다는 점이 중요했다. 고객들은 이번 새 모델에서도 레인지로버 특유의 차분하고, 안락한 주행과 함께 잔잔한 실내 환경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3. 뛰어난 친환경성



올 뉴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랜드로버의 환경보호에 대해 관심과 환경친화적이면서도 매력적인 제품을 선보이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다.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더욱 콤팩트 하고, 가볍고, 효율적인 새로운 레인지로버 모델로서 친환경 차량에 대한 높아지는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다.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레인지로버 고객이라면 당연히 기대하는 프리미엄 수준의 고급스러움과 성능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높은 효율성과 친환경적 설계로 인해 동급 최고의 친환성을 자랑한다. 

데이비드 미첼(David Mitchell) 수석 프로그램 엔지니어는 “레인지로버 이보크의 환경보호에 대한 높은 평가는 단순히 차량의 사용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수명주기(life-cycle) 전 과정에서 환경 파괴를 줄이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방식에서 비롯된다”며 “이러한 접근방식으로 차량의 개발, 제조, 폐기 후 재활용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하여, 가장 스마트하고 친환경적인 결정을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레인지로버 역사상 가장 콤팩트한 모델
환경친화적인 요소가 강화된 레인지로버를 만들기 위한 첫 단계는 차량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였다.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LRX컨셉트카에 이어 레인지로버 역사상 가장 작은 모델로서, 기존 레인지로버와 동일한 수준의 고급스러움과 첨단기술을 콤팩트하고 효율적인 차체에 담아 냈다. 

이보크는 인상적인 4,355mm의 전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쿠페 스타일의 루프라인이 적용되어 레인지로버 스포츠에 비해 전장은 425mm나 감소했다. 전형적인 중형 크기의 세단에 비교해보면 이보크의 두 모델 차체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날렵하게 기울어진 루프라인을 통해 쿠페 모델의 시팅 포지션은 레인지로버 스포츠 보다 180mm 정도 낮아졌으며, 이보다 약간 높은 5도어 모델은 150mm 정도 낮다. 
차량의 크기가 줄면 환경에서 미치는 영향도 더욱 감소한다. 올 뉴 레인지로버 이보크의 콤팩트한 크기 덕분에 엔지니어들은 차체 중량을 최소화하고, 공기역학적 성능을 향상시키며 차량 생산에 필요한 소재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었다.

또한 효율적인 구조로 인해 작지만 강력한 엔진인 4실린더 터보차저 가솔린/디젤 엔진이 적용돼 탁월한 성능과 함께 연료소모와 CO2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등의 이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창출했다.

레인지로버 이보크의 콤팩트한 차체가 레인지로버의 전통적인 가치를 희생시키면서 달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이 모델은 넉넉한 레그/헤드룸의 실내 공간, 매우 실용적인 트렁크, 매우 우수한 오프로드 주행 구조와 최저지상고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경량형 첨단 마감소재
올 뉴 레인지로버 이보크의 개발과정에서 최우선 목표는 차체 중량 감소였다. 엔지니어들은 다양한 첨단 경량 마감소재를 적용해, 중량(weight) 1,670kg라는 역사상 가장 가벼운 레인지로버를 만들었다. 

차체 중량 감소는 부품의 경량화를 가져왔다. 어느 한 곳의 무게를 줄이면 그 곳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경량화 되는 선순환이 이뤄졌다. 전체 중량이 줄면서 성능은 향상돼 연료소모와 CO2 배출량은 두드러지게 줄었다. 

레인지로버 이보크의 보디 쉘(body shell)과 섀시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중량 감소 기술은 다음과 같은 곳에 집중됐다:

· 최적화된 강철 보디 프레임, 붕소강(Boron) 및 고강도 스틸 소재의 18% 이상을 하중이 집중되는 핵심 부위에 사용

· 플라스틱 프론트 펜더 및 트렁크 테일게이트 어셈블리 

· 알루미늄 후드 및 루프 패널 

· 마그네슘 크로스 카빔(cross car beam) 

· 알루미늄 프론트 로어 암, 전/후 서스펜션 너클(knuckle) 

기타 차체 중량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더욱 얇게 라미네이트 처리된 앞 유리, 경량 합금 휠, 레이저 용접된 경량 시트 구조, 최적화된 분무형 절연소재 등으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스마트한 공학기술이 적용됐다.
가솔린 모델은 올 뉴 경량형 다운사이징 Si4엔진(240마력 2.0리터)에 의해 경량화가 가능했다. Si4 엔진은 유사한 출력의 랜드로버 i6 엔진 보다 약 40kg 가볍기 때문이다. 
연료효율성을 높인 파워트레인
올 뉴 레인지로버 이보크의 첨단 가솔린/디젤 엔진은 연료효율성을 높이고 CO2 배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장 최근에 나온 파워트레인 기술을 적용하고 최적화했다. 

경량형의 올 뉴 다운사이징 2.0리터Si4 가솔린 엔진에는 새로워진 고압 직분사 기술이 적용돼, 저관성 터보차저, 트윈 독립식 가변밸브 타이밍과 함께 매우 효율적인 연소 시스템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

새로운 Si4엔진은 동일한 출력에 배기량이 높은 기존 엔진에 비해 CO2 배출량을 최대 20% 줄일 수 있다. 

디젤 모델의 엔진은 최신 TD4 터보디젤 엔진으로 연료소모와 CO2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완전한 개량이 이루어졌으며, 구성 부품의 60%가 새롭거나 개량된 부품이 사용됐다. 

또한 고압의 커먼레일 연료 분사 방식을 적용했으며, 이와 함께 피에조(Piezo) 인젝터, 가변 노즐 터보차저, 가변 와류 제어 시스템, 개량된 엔진 관리 시스템을 통해 연소 효율을 최적화했다.

이보크는 수동 변속기를 장착한 레인지로버 디젤 차량 중 최초로 스톱-스타트 기능을 채택했으며, 이를 통해 연료소모와 CO2 배출량을 8% 더 줄였다.

자동 변속기 모델 또한 최신 AW F-21의 6단 변속기를 장착해 기어열(gear train) 최적화, 첨단 공회전 제어, 점도가 낮은 변속기액(fluid)을 채택하는 등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비효율성 해결
레인지로버의 엔지니어들은 차량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을 제거하기 위해 올 뉴 레인지로버 이보크의 모든 측면을 세심히 분석해 가능한 최소한의 연료소모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드라이브트레인(drivetrain)에 집중하면서 차량 전 부문에 걸쳐 의미 있는 개선이 이뤄졌다. 주요 부문은 다음과 같다:

· 섀시 – 전자식 파워 보조 스티어링(EPAS) 도입, 롤링 저항을 줄여주는 타이어 채택

· 전자부문 – 감속시 낭비되는 에너지를 잡아주는 스마트 재생충전(smart regenerative charging) 시스템, 앞 유리 서리(mist) 감지 히터 

· 실내 – 공조시스템에 클러치 없는 공기압축기 적용

· 차체 설계 – 프론트 영역 최소화/최적화를 통한 공기역학적 저항 감소

· 가솔린/디젤 엔진 – 저마찰 코팅재로 엔진 내부 마찰 감소

· 자동 변속 – 기어열(gear train) 최적화, 공회전 제어 개선, 저점도 변속기액 채택

· 수동 변속 – 저점도 변속기액 채택

친환경 소재 사용의 극대화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친환경 마감재를 최대 사용했다.

이보크에는 최대한 많은 부분에 재활용 소재가 사용됐다. 차량 한 대당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가 16kg이나 사용되었으며, 이로 인해 차 한대의 수명이 다 될 때까지 모두 1,100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감소 시킬 수 있다. 

재활용 소재는 헤드라이너, 시트커버, 중앙콘솔, 휠 아치 라이너, 에어 클리너, 냉각팬과 슈라우드(shroud, 공기흐름 조절장치), 에어 덕트, 사이드 언더 트레이(tray), 뒷좌석 선반(parcel shelf), 엔진 덮개, 스피커 서브우퍼(subwoofer) 박스 등에 사용됐다.

가죽, 면, 판지, 고무와 같은 고급 천연 재생 소재도 한 대당 21kg씩 적용되는 등 광범위하게 사용됐다. 시트, 계기판, 도어 케이싱에 폭넓게 사용된 가죽과 바닥 카페트와 차체의 절연물질에 사용된 소재 등이 이러한 예다. 
재활용 소재 적용과 관련된 혁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헤드라이닝과 필러에 사용된 고급 모르진(Morzine) 패브릭 마감재는 재활용 플라스틱 병과 섬유질에서 100% 채취한 폴리에스테르로 만들었다. 모르진 패브릭을 만드는데 재활용 원료를 사용하면 제조과정의 에너지 소모는 66%*, 이산화탄소 발생은 54%*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퓨어(Pure) 시리즈 모델은 100% 재활용 폴리에스테르의 다이나미카(Dinamica®) 마감재가 사용된다. 이 소재는 주로 소비재 폐기물에서 확보되며, 차 한 대에 들어간 소재는 1.5리터 플라스틱 병 기준으로 약 35병에 달한다. 폴리에스테르를 처음 제조하는 공정에 비해 폴리에스테르 섬유를 재활용해 만드는 과정에서의 에너지 소모는 64%, 이산화탄소 배출은 60% 감소시킨다. 

· 전 모델의 중앙 콘솔과 페시아 스트립에 사용되는 금속 마감재는 95%*가 재활용 알루미늄으로 생산되어, 제조과정에서 에너지 소모를 현저히 줄였다. 
4. 레인지로버의 기술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고객이 레인지로버에서 기대하는 종합적인 프리미엄 기술을 좀더 콤팩트한 모델을 통해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최상의 차량 제어장치와 승차감, 즐거움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통 상위 고급 모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매력적이고 직관적인 기술을 대거 반영했다. 

최고를 자랑하는 프리미엄 레인지로버의 최신기술이 접목된 편의 사양에는 제어장치, 실내 통신, 승차감, 편의성을 위한 기술로 구성되며, 여기에는 레인지로버 고유의 독자 기술과 메리디안사와 공동 개발한 새로운 고급 오디오 시스템이 포함된다.

데이비드 미첼(David Mitchell) 수석 프로그램 엔지니어는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레인지로버의 진수를 그대로 제공하고 더욱 컴팩트하고 소비자의 문턱을 낮춘 차량”이라며 “레인지로버 이보크를 찾는 고객의 상당수가 기술에 관심이 많은 젊은 층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차량에 탑재된 다양한 프리미엄 요소들은 고객들의 기대감을 충족시켜 만족감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스마트하고 직관적인 제어장치
레인지로버 이보크에는 스티어링 휠에서부터 차별화된 제어장치 및 디스플레이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으며, 우아하고 깔끔한 배열, 최첨단 기능, 그리고 업계 최고의 편리성을 자랑한다. 

제어시스템의 핵심으로는 선명하고 화사한 화질과 심플하고 직관적인 메뉴로 큰 호평을 받은 레인지로버의 8인치 고화질 터치스크린이 적용되어 있다. 

대형 8인치 터치스크린을 통해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블루투스 전화 등 다양한 기능을 제어 할 수 있으며 스크린 화질도 정밀하게 개선돼 매력적으로 크롬 처리한 버튼을 입체적으로 묘사했다. 

새로운 디스플레이는 정보가 표시되는 열을 줄이고, 버튼을 크게 만들고 버튼간 간격도 많이 두어 사용자가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설계됐다. 디스플레이 양 측면에는 자주 사용하는 정보 화면(예: 메인화면, 오디오/비디오, 내비게이션, 전화)으로 편리하게 바꿀 수 있도록 단축키가 적용됐다. 

8인치 디스플레이는 기존 모델과 마찬가지로 혁신적인 듀얼뷰 기술이 적용됐다. 이를 통해 운전자와 보조석 탑승자는 동시에 각기 다른 두 개의 화면을 볼 수 있어, 운전자는 내비게이션의 지시를 확인할 때 보조석 탑승자는 DVD 영화를 즐길 수 있다. 

8인치 터치스크린과 더불어, 계기판의 다이얼 사이에 위치한 풀 컬러 5인치 디스플레이는 온도와 연료량, 기어 상태, 터레인 리스폰스 모드, 크로즈 컨트롤 및 경사로 정보 등 차의 상태와 관련한 주요 정보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직관적인 제어 장치로 단순화된 히팅, 벤틸레이션, 에어컨디션(HVAC, Heating Ventilation Air Condition) 다이얼, 스티어링 휠에 달린 트윈 5단 토글 스위치, 정교한 음성 명령 시스템이 있다. 이 시스템은 운전자가 화면에 보이는대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게 한다. 

편리한 통신 연결 
첨단 기술에 민감한 고객들은 휴대폰이나 다양한 휴대장치 및 모바일 기기를 차 안에서도 유감없이 즐길 수 있는 첨단 통신 패키지의 매력에 반할 것이다. 

휴대전화는 블루투스 기능을 통해 차량에 내장된 전화 시스템과 호환 가능하다. 연결되었을 때 8인치 터치스크린이나 스티어링 휠의 컨트롤 버튼으로 전화를 작동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최신 연락처를 자동으로 다운로드하여 전화걸기가 간편하고 안전하다.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또한 블루투스 오디오를 지원한다. 이로 인해 고객은 자신의 휴대폰이나 다른 휴대 기기에 저장된 음악을 차의 오디오 시스템을 통해 들을 수 있다.

아이팟이나 기타 MP3 플레이어, USB 등의 연결도 가능하다. iPod는 iPod 전용 단자를 통해 직접 연결할 수 있고, USB 및 추가 단자가 제공된다. iPod의 주요 기능들은 8인치 터치스크린을 통해 손쉽게 조정할 수 있다.

차별화된 레인지로버 이보크 
레인지로버 디자이너와 엔지니어들은 레인지로버 이보크의 획기적인 외관 스타일에 걸맞은 개성 넘치는 획기적인 기능들을 개발하여 소유 경험에 특별함을 더했다.

특히 제논 헤드램프는 이보크가 독특한 매력을 발산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헤드램프에 LED 라이트 블레이드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이보크만의 강력한 개성을 드러낸다. 리어램프는 마치 보석과 같은 3차원의 꽃잎 디자인과 함께 헤드램프한 유사한 LED 처리를 했다. 

야간에는 프론트 도어에서 차 바닥으로 떨어지는 퍼들 라이트(puddle light)를 통해 이보크의 선이 과감하게 드러난다. 

차 내부는 더욱 특별한 조명을 제공한다. 시동을 걸면 디스플레이는 잔잔한 빛이 들며 생동감 있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자동기어 모델의 경우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진 재규어 드라이브 셀렉트가 운전자의 손 안으로 천천히 밀려 들어오며 출발 준비가 완료됐음을 알린다. 

잔잔한 느낌을 주는 LED 조명은 운전자의 기분에 맞춰 선택할 수 있어 더욱 세련되고 정교한 느낌을 더한다. 다이내믹 모드를 선택하면 실내 조명과 계기판의 다이얼과 디스플레이 조명이 붉은 톤으로 채워진다. 

이 같은 다양한 기능 외에 레인지로버에 처음 적용된 풀 사이즈 파노라믹 글래스 루프도 시선을 끈다. 이를 통해 어떤 곳을 가도 특별한 추억으로 기억될 수 있는 자연의 경관을 볼 수 있다.

대용량으로 시원하게 탁 트인 글래스 패널 파노라믹 루프는 어두운 색으로 틴팅되어 있고,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도록 특수 표면 처리됐다. 외부 빛을 차단하거나 프라이버시가 필요한 경우 태양빛을 반사하는 코팅된 패브릭의 썬 블라인드를 자동으로 펼쳐 루프 전체를 커버할 수 있다.

궁극의 사운드와 화질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오디오를 즐겨 듣는 고객에게도 특별한 존재다.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세계적인 오디오 및 디지털 사운드 처리 전문기업인 메리디안(Meridian)과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된 놀라운 성능의 최신형 오디오가 적용된 최초의 레인지로버다.

메리디안 오디오 기술은 차세대 레인지로버 모델에 독점적으로 제공되며, 이 회사가 자랑하는 프리미엄 하이-엔드 홈 시스템의 음질에 상응하는 수준을 약속한다. 

레인지로버 이보크를 통해 만날 수 있는 메리디안(Meridian) 시스템은 두 가지다. 하나는11개의 스피커로 구성된 380W 시스템이 기본 장착되며, 다른 하나는 825W 프리미엄 시스템으로 17개 스피커로 궁극적인 서라운드 사운드를 제공한다. 두 시스템 모두 탁월하고 수정처럼 맑은 사운드를 제공한다. 피크 출력은 전고조파 왜곡률 + 노이즈(THD+N) 0.2%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최첨단 앰프는 메리디안(Meridian)의 최신 디지털 처리 기술이 적용돼 완벽하게 최적화된 음질을 가능하게 하며, 두 가지 사운드 시스템에는 모두 메리디안(Meridian) 브랜드가 각인된 경량형 네오디뮴(neodymium) 희토류 자석이 적용된 고효율 스피커가 사용돼 매우 깨끗한 음질과 역동성을 제공한다. 

레인지로버와 메리디안의 오디오 전문가들은 또한 정교한 메리디안 트라이필드 서라운드 스테이징 기술을 Dolby Prologic IIx, DTS Neo:6, Audyssey MultEQ XT 오디오 튜닝 시스템과 함께 적용했다. 이는 차의 실내 환경으로 인해 불완전한 음질 요소가 생기면 이를 디지털 방식으로 수정해 어떤 좌석에 앉아도 정확하고, 청취자를 감싸주는, 왜곡 없는 선명한 사운드를 선사한다. 

이밖에 레인지로버 이보크 에는 디지털/위성 TV, DVD 플레이백 기능, 10장의 CD를 기억 재생할 수 있는 버츄얼 CD 멀티플레이어, 고성능 트윈 안테나 시스템을 단 DAB/FM/AM/Sirius 튜너를 엔터테인먼트 옵션으로 이용할 수 있다. 

뒷좌석 탑승자는 앞좌석의 헤드레스트에 장착된 8인치 비디오 스크린과 터치스크린 원격 컨트롤, 첨단 적외선 무선 디지털 헤드폰을 DVD 수준의 음질을 즐길 수 있다. 

운전 스트레스 완화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운전자를 돕는 차세대 스마트 드라이빙 보조 기술이 장착됐다. 이를 통해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교통체증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덜어준다. 

이와 관련한 핵심 기술은 다음과 같다: 
· 주차 보조기능(Park Assist) – 레인지로버에 최초로 적용된 기술로 주차 공간이 비좁은 도심 주차장에서 평행 주차시 도움을 준다. 올 뉴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최소한의 공간을 사용(차량 길이의 1.2배)해 주차할 수 있는 차세대 시스템을 적용했다. 최적의 주차를 위해 필요한 경우 운전자가 차를 앞 뒤로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했다.
이 시스템은 초음파 센서로 주차 공간을 확보한 뒤 해당 공간으로 자동으로 스티어링 휠을 조작하고, 운전자는 가속페달, 브레이크, 클러치만 조작하면 된다. 자동 주차 중에는 스크린에 차량의 안내 정보와 메시지를 통해 주차가 진행되는 각 단계를 운전자에게 알려준다. 
· 사각지대 모니터링 시스템 – 이 시스템은 다른 차량이 차량의 양 측면인 사각지대로 들어올 때 운전자에게 자동으로 경고를 해준다. 리어 범퍼에 장착된 두 개의 정교한 레이더 센서가 차의 양 측면을 모니터링하면서 차량이 사각지대에 들어가면 해당 측면의 사이드 미러에 불이 들어오며 경고해 준다. 이 시스템은 도심이나 체증이 심한 도로 등 저속의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최적화됐다. 
· 서라운드 카메라 시스템 – 레인지로버만이 자랑하는 기능 중 하나인 이 시스템은 차량 주변에 숨겨져 있는 5개의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며,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화면으로 360도 방향에서 차량 주위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한다. 운전자는 운전 환경에 따라 각각의 카메라가 전송한 영상을 개별적으로 혹은 한꺼번에 볼 수 있다. 후방 카메라는 트레일러의 장착과 탈착 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테일게이트 카메라는 후방 카메라 시스템의 일부로 독립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화면을 보면서 현재 차량의 이동 경로와 후방에 있는 물체와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 
· 어댑티브/전자동 상·하향 조절 헤드램프 – 올 뉴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도로와 커브에 맞춰 빛을 조사하며 급한 커브길에서는 추가로 조사량을 늘리는 기능을 갖춘 제논(xenon) 헤드램프를 적용했다. 전자동 상·하향 조절 기능은 주변 환경의 밝기 전방의 차량 여부를 감지해 자동으로 하이빔과 로우빔을 조절한다.
향상된 편의 기능
작은 별도의 기능이라도 날마다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 운전자가 느끼는 승차감에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차량의 소유에 대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사려 깊고 실용도가 높은 편의 기능들을 엄선해 적용했다. 

안락함과 편의성을 위한 기능들은 다음과 같다: 

· 냉/난방 예약 시스템(Timed climate control) –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풀 듀얼 존 자동 공기 제어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으며 탑승 전 미리 실내의 냉/난방 설정이 가능한 파크 히터(Park Heater) 기능이 포함돼 있다. 예약 타이머를 통해 반복적인 요일이나 최고 16일까지 한 차례의 사전 예약 설정을 할 수 있다.

· 앞유리, 시트, 스티어링휠 열선 내장 – 추운 겨울 아침에 가장 편리한 기능이자 안전 운전을 위한 기능으로 앞유리 열선, 개별 조정이 가능한 시트 열선, 손에 닿는 스티어링 휠 열선을 내장하고 있다.

· 키리스 엔트리(Keyless entry)와 전자동 테일게이트(Tailgate) – 레인지로버의 스마트 키 시스템은 키 없이도 문을 열고 시동을 걸 수 있게 한다. 전자동 테일게이트는 키홀더를 사용해 원격으로 트렁크 문을 열 수 있는 기능으로 트렁크에 넣을 물건을 잔뜩 들고 있어 남는 손이 없을 때 편리하다. 

· 하드 드라이브 내비게이션 시스템 – 올 뉴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차세대 하드 드라이브형 위성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제공한다. 클러스터 디스플레이를 통해 방향전환 시마다 길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5. 레인지로버 엔지니어링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대형 레인지로버 모델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표준 공정에 따라 설계, 개발, 검사 과정을 거쳤다. 

40년 이상 축적된 차체와 섀시 시스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4륜구동 드라이브라인 (driveline)과 전지형(all-terrain) 기술이 레인지로버 이보크 에 적용되어 레인지로버 브랜드의 상징적 특징인 정제된 주행 성능과 전천후 및 전지형 역량을 충족시키고 있다. 

데이비드 미첼(David Mitchell) 수석 프로그램 엔지니어는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도로 주행 시 스포티하고 운전하는 즐거움을 선사하는 핸들링이 제공되는 방향으로 설정 되어있지만, 다양한 지형을 달리는 주행 성능을 여전히 기본에 두고 있다”라며, “전자동 지형반응 시스템이나 내리막길 주행제어장치와 같은 특허기술은 실제 힘든 주행 환경에서 레인지로버 이보크가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경쟁력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완전히 새로운 차체 구조와 서스펜션 시스템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오리지널 LRX 컨셉트카의 놀랍도록 스포티한 특성을 유지하면서 온/오프로드 모두 탁월한 주행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차체 구조와 서스펜션을 새롭게 설계했다. 

고강도의 경량 모노코크 차체 개발을 통해 높은 강도와 정제성은 물론 우수한 충돌 안전 성능 또한 이끌어냈다. 차체 구조는 첨단 다차원 컴퓨터 시뮬레이션 툴을 사용해 최적화되었으며 고강도 강철과 붕소강(Boron) 초고강도 강철 소재의 18%* 이상을 하중이 집중되는 핵심 부위에 적용했다. 

이처럼 크게 안정된 구조를 바탕으로 레인지로버 이보크의 완전 독립형 서스펜션 시스템을 적용했으며, 서스펜션은 앞 뒤 모두 코일 스프링 스트럿과 함께 전방 및 후방 서브프레임을 사용했다. 

유연한 롱 트래블형의 서스펜션 디자인은 넓은 직경의 가스 댐퍼 스트럿, 매우 강력한 서브프레임과 함께 이보크의 탁월한 제어력과 승차감에 기여하며 험난한 오프로드 조건에서도 주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 또한 부여한다. 
강력하고 안전한 보호 셀

레인지로버 이보크의 최적화된 강철 구조는 매우 강력하고 안정된 보호 셀(safety cell)을 사용해 탑승자의 안전을 기본적으로 보호하며 여기에 에어백과 각종 보호 장치들이 추가돼 종합적인 안전 시스템을 완성한다. 

초고강도 보론 강철 소재는 주요 충돌 안전 부위에 집중적으로 사용돼, A, B 필러, 도어 실을 포함한 보호 셀이 변형이나 외부의 침입에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탑승자 안전 패키지에는 운전자와 탑승자 에어백, 무릎 에어백, 측면 커튼, 흉부 에어백 등 꼼꼼한 과정을 걸쳐 최적화된 안전 시스템이 포함돼 있다. 

보행자 안전 또한 주요한 주제로 설정돼 프론트 엔드, 범퍼, 보닛, 카울(cowl) 부분을 집중적으로 최적화시켜 보행자가 이런 부위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손상을 최소화했다. 

강력하고 정교한 제동 시스템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강력한 올 디스크 제동 시스템으로 모든 주행 조건에서 확실한 제동력을 자랑한다. 디스크 직경이 넓어 열용량(thermal capacity)이 매우 크며, 이로 인해 프리미엄 스포츠 세단과 동일한 강력한 성능을 보이며 브레이크가 미끄러지는 현상이 없는 제동을 가능하게 한다.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대형 레인지로버 모델과 마찬가지로 편리하고 효과적인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를 장착했다. 이는 중앙 콘솔의 스위치를 통해 작동이 가능하지만 차가 출발하면 자동으로 풀린다.

제동 시스템은 최근에 개발된 전자식 능동적 안전 시스템을 통해 보완되며, 다음과 같은 시스템이 포함된다:

· 브레이크 잠김 방지 장치 (ABS)

· 전자제어 제동력 배분 시스템 (EBD)

· 비상 제동 경고등 (EBL)

· 비상 제동력 보조장치 (EBA)

· 코너링 브레이크 조절장치 (CBC)

코너링 브레이크 조절장치는 코너링에서 제동 시 리어 엔드 부분이 미끄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세심한 보정 과정을 거쳤다. 이 시스템은 운전자가 의도한대로 차량이 주행할 수 있도록 모든 휠에 대해 측면간 제동력의 균형을 최적화한다. 

최첨단 트랙션 및 안전성 시스템
능동적 안전 장치는 레인지로버의 총체적인 최첨단 주행안전 시스템으로 더욱 향상됐다. 이는 가장 광범위한 주행 환경에서 안정성과 안전성을 극대화하는 레인지로버의 전지형(all-terrain) 주행 노하우를 바탕으로 구성됐다. 

이 같은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체를 항상 모니터링하는 정교한 컨트롤 장치로 이는 각 휠에 작용하는 브레이크의 힘이나 엔진 토크를 개별적으로 조정해 주행을 최적화하고, 극한 환경에서도 운전자가 차량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컨트롤 장치는 개별 휠 속도, 선회속도(cornering yaw rate), 종가속/횡가속, 차량 속도, 기어와 클러치의 상호작용, 브레이크 압력, 가속기 포지션, 경사로 주행과 전자동 지형반응 시스템 설정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한다. 

온로드 주행 반응성을 보완하기 위해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역동적 주행안정 조절장치(DSC)와 롤링 억제 장치(RSC) 시스템을 개선해 코너링 안정성을 더욱 강화했다. 

경사로에서 부드럽고 안정적인 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경사로 밀림방지 장치(Hill Start Assist)와 견인시 안전성을 높여주는 트레일러 안정 어시스트(TSA)는 업데이트 버전이 장착됐다.

주행 안전 시스템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포함된다:

· 역동적 주행안정 조절장치 (DSC)

· 롤링 억제 장치 (RSC)

·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 (TCS)

· 트레일러 안정 어시스트 (TSA)

· 경사로 밀림방지 장치 (Hill Start Assist)

· 내리막길 주행제어장치 (HDC), 경사로 브레이크 제어장치 (GRC)

· 엔진 드레그 토크 컨트롤 (EDC)

차별화된 전지형(all-terrain) 기술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레인지로버의 모든 모델과 마찬가지로 복잡한 온/오프로드 환경에서 성능과 안전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독특한 기술들을 활용한다. 

그 중 가장 우선이 되는 기술은 전자동 지형반응 시스템(Terrain Response)으로 이 기능은 지형의 조건에 맞춰 차량의 엔진, 기어박스, 센터 커플링(center coupling), 제동/안정성 시스템을 적응시키는 것으로 운전성(driveability)과 승차감을 최적화하고, 트랙션을 극대화한다.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일반주행(온로드 및 간단한 오프로드), 초원/자갈길/눈길 (미끄러운 길, 온/오프로드), 진흙/바퀴자국, 모래길 프로그램의 4가지 전자동 지형반응 시스템(Terrain Response) 설정모드가 있으며, 각각 중앙 콘솔에서 선택할 수 있다. 추가적인 역동적 프로그램 설정은 어댑티브 다이내믹스(Adaptive Dynamics)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경사로에서 차량의 안정성과 통제력을 최적화하기 위해 내리막길 주행제어장치(HDC)와 경사로 브레이크 제어장치(GRC)를 이용한다. HDC는 잠김방지 브레이크로 내리막길 속도를 자동으로 제어하며 개선된 성능에 맞춰 개량됐다. 또한 운전자가 목표 속도를 더욱 수월하게 조절할 수 있게 인터페이스도 개선했다. GRC는 HDC와 연계해 급한 언덕길이나 완만한 경사로에서 최대한의 제어를 위해 브레이크를 점진적으로 풀어준다.

극한조건의 테스트
콤팩트한 크기와 컨셉트카의 외관을 갖춘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분명히 새로운 종류의 레인지로버지만, 대형 레인지로버 모델과 마찬가지로 혹독한 주행 테스트를 통과하는 개발 과정을 거쳐야 했다.

모든 개발 차량은 12개월 동안 매우 험한 주행 테스트 과정을 거쳐야 한다. 레인지로버 이보크 도 수백만 마일을 주행하며 앞서 개발된 모든 레인지로버 모델처럼 동일한 기준의 견고성(ruggedness)과 전지형을 달리는 다목적성(versatility)을 충족시킨다.

프로토타입 모델 개발과 테스팅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팀은 전세계 20개국을 다니며, 극한 기후, 다양한 도로 환경과 고도 조건에서 차량을 테스트한다. 유럽과 캐나다의 극한의 추위부터, 중동과 미국의 극한의 더위와 사막 먼지 그리고 유럽의 아우토반과 도쿄의 도심까지 환경 테스트를 통해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전세계의 모든 주행 환경 하나 하나에 대해 철저한 성능 검증을 진행되고 있다. 

모두 16,700 여건의 개별 실험이 모든 부품과 시스템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가장 가혹한 테스트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뉘르부르그링 써킷에서 전속력 논스톱으로 8,000km(5,000마일) 주행, 전문 레이서가 섀시와 제동 부품, 파워트레인, 냉각시스템을 한계치까지 테스트

· 극한 모래 지형(king of the sand)으로 악명 높은 중동에서 1개월간 내구성 테스트, 무더위 조건에서 비포장 흙길, 오프로드 모래길, 급한 경사로 주행

· 악명 높은 오프로드 테스트로 영국의 이스트너 캐슬(Eastnor Castle)에 있는 랜드로버 테스트 센터 공인 지역에서 수천 킬로미터의 깊은 진흙길 통과, 마이라 앤 게이돈(MIRA & Gaydon) 내구성 테스트 써킷, 탱크와 개인용 차량 테스트를 위해 만든 군사용 공인지의 깊은 수심 및 도랑 통과 
6. 이보크 출시
올 뉴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2011년 여름을 기점으로 시판이 예정된 가운데 잠재 고객에게 알리고 새로운 모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획기적인 런칭 캠페인이 전세계를 무대로 진행되고 있다.    
레인지로버의 ‘펄스 오브 더 시티(Pulse of the City)’캠페인을 통해 화재가 되기 시작한 이 캠페인은 다양한 인터랙티브 행사를 통해 전세계 소비자들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다.
존 에드워즈(John Edwards) 랜드로버 글로벌 브랜드 디렉터는 “콤팩트한 크기와 친환경적인 특징을 가진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각 도시에서 큰 환영을 받고 있다”며, “‘펄스 오브 더시티(Pulse of the City)’ 프로젝트는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런칭에 함께 참여하면서 도시 생활의 장점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펄스 오브 더 시티(Pulse of the City)
‘펄스 오브 더 시티(Pulse of the City)’ 캠페인은 전세계인이 소셜 미디어와 인터랙티브한 온라인 활동을 통해 함께 참여하여 세계 주요 도시의 라이프스타일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펄스 오브 더 시티(Pulse of the City) 앱을 통해 참가자들은 세계 주요 도시에 관한 데이터를 독특하고 기발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패션, 디자인, 음악, 영화 등 다양한 업계의 셀레브리티 40인이 '시티 셰이퍼(City Shaper)'에 선정돼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인사로는 데이지 로우(Daisy Lowe), 헨리 홀랜드(Henry Holland), 솔란지 놀스(Solange Knowles), 조지 램(George Lamb), 제시카 슈왈츠(Jessica Schwartz), 조시 루빈(Josh Ruben), 딜런 존스(Dylan Jones) 등이 있다. 랜드로버는 올 뉴 레인지로버 이보크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고자 유명인사들과 협력하고 있다. 
 ‘시티 셰이퍼들(City Shapers)’은 행사 기간 동안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도시를 여행하면서 그 발자취를 추적하기 위해 ‘펄스 오브 더 시티(Pulse of the City)’ 앱 을 이용하게 된다. 이들의 여행 루트는 웹사이트(http://www.helloevoque.com) 에 공개되며, 각자 여행에 대한 코멘트, 마음에 드는 장소, 볼거리 등에 관한 글을 올리며 생생한 인터렉티브 가이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개인 애플리케이션 사용자들도 자신의 여행 내용을 기록하고 글을 올리며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  

발전하는 도시의 자화상
 ‘펄스 오브 더 시티(Pulse of the City)’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레인지로버는 시티 셰이퍼들(City Shapers)과 앱 사용자에게 거주하는 도시와 연계된 질문을 던지게 된다. 예를 들어 “당신의 도시에서 마음에 드는 점은 무엇인가요?”, “최근 도시에서 떠오르는 이슈는 무엇인가요?”와 같은 질문들이다. 이에 대한 답글이 모이면서 전세계 도시들의 자화상이 서서히 모습을 갖춰간다.  
그래미 상을 수상한 LA 출신 록밴드 ‘OK GO’는 도심속의 여행을 기록한 첫 번째 시티 셰이퍼(City Shaper)로  ‘OK 고’라는 이름을 붙여 LA에서 '8마일 뮤직 퍼레이드'를 펼쳤다. 
이색적인 기록을 남기기 위해 퍼레이드에서 찍은 사진과 동영상뿐만 아니라 전세계 시티 셰이퍼(City Shaper)와 앱 사용자가 제출한 GPS 이미지와 자료 영상을 한데 모아 OK GO가 조만간 스페셜 영화로 편집할 예정이다. 
프로젝트 후반부에는 각 시티 셰이퍼(City Shaper)가 레인지로버 이보크를 각자의 취향에 맞게 선택한 후, 이보크와 함께하는 일상을 보여줄 예정이다. 

이보크 이색 조형물 전시
이보크 런칭 캠페인의 일환으로 레인지로버 이보크의 라인에서 영감을 얻은 거리 조형물들이 전세계 주요 도시에 전시되어 고객들과 만나고 있다.

첫 10개의 조형물은 파리 시내 곳곳의 명소에 전시돼 이보크가 첫 공개되었던 파리 모터쇼와 더불어 많은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들 조형물 중 4개의 작품은 파리의 유명 아티스트인 앙드레(André)와 유명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인 서페이스 투 에어(Surface To Air), 영국 럭셔리카 &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인터섹션 (Intersection)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요르고 투플라(Yorgo Touplas) 등을 통해 길거리 설치 예술품으로 표현됐다. 이보크 조형물들은 파리 패션 위크(Paris Fashion Week),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밀라노 패션위크,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 해변 등지에서 주목을 받았으며 이보크의 주요 강점인 고급스러움, 디자인, 지속성과 기술 등의 테마를 한층 부각시켰다.  
파리모터쇼 이후 10개의 조형물과 추가로 제작된 30개까지 포함해 40개의 이보크 조형물은 전세계 주요 도시를 이동하며 전시되었으며 가는 곳 마다 엄청난 화재를 불러 일으켰다.

*데이터는 제조사 추정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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